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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업계의 巨人 IBM의 日本進出 실패기

황 혜 란1)

일본 컴퓨터 산업의 개시 -관민 합동 작전- 

일본의 컴퓨터 역사는 미국과는 달리 관민일체의 노력으로서 시작되었다. 일본 최초의 컴퓨터를 제작한 통산성의 공
업 기술원 전기 시험소는 그들의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日立과 日本電氣에 무료로 설계도로부터 기술 지도까지를 제
공함으로써 일본 컴퓨터 산업의 문을 여는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른 한편 통산성은 일본의 컴퓨터 육성을 
위하여 「전자 공업 진흥 임시 조치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통산성 내부에 전자 공업과를 신설하여 컴퓨터 산업 지원
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업계에서도 日立, 東芝, 日本電氣 등을 중심으로 「社團法人 日本電子工業 
振興協會」를 설립함으로서 명실 상부한 관민일체의 개발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러한 통산성의 적극적인 지원은 컴퓨터 산업의 후발국인 일본이 독자적인 기술개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기
반으로 작용하였다. 예를 들어 日本電氣의 「NEAC-2201」, 日立의 「HITAC-301」, 東芝의 「TOSBAC-
2001」등은 이런 관민일체의 개발 방식이 올린 첫 번째의 개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이러한 기술 개
발 수준은 미국과 비교하여 거의 10년이나 뒤떨어진 것이었고 따라서 일본 기업들은 기술 제휴선을 찾아 나서기 시
작하였다. 첫 번째로 물망에 오른 것은 물론 컴퓨터 업계의 최고인 거인인 IBM 이었다. 그러나 IBM의 국제 전략은 
100%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RCA, 하니웰, GE 등의 IBM 경쟁 회사들과 제휴 관계
를 맺게 되었다. 더구나 통산성은 국산 컴퓨터의 사용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행정 지도' 함으로써 기업들의 활동을 지
원하였다. 

최초의 시련 -IBM 「시스템 360」의 등장- 

그러나 이러한 자주 노선을 걷던 일본 컴퓨터 업계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IBM의 「시스템 360」
의 발표였다. 「시스템 360」은 당시의 컴퓨터 개념에 비추어 혁명적인 의미를 갖는 최초의 3세대 컴퓨터로서 빠른 
계산 속도와 대규모 기억 용량의 양 측면을 동시에 만족시켜 그 응용 범위를 무한히 확장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
다. 또한 「시스템 360」은 중대형으로부터 소형에 이르기까지 6개의 연관 기종을 포함하고 있는 시리즈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시스템 360」의 등장은 당시 세계 컴퓨터 시장을 완전히 재편하였을 뿐만 아니라 IBM과의 호환성
확보 여부가 이후의 컴퓨터 업계의 사활을 좌우하는 아킬레스건이 되도록 하는 컴퓨터 산업에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
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본 시장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규모 수요자들은 IBM 시스템을 선호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IBM 시스템과의 호환성 
확보가 일본 업계에도 커다란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런 도전에 직면하여 일본 업계들은 두 가지의 대응 방식을 
취하였다. 그 하나의 대응은 통산성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일본 6대 컴퓨터 기업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공동으
로 「시스템 360」에 대응될만한 컴퓨터를 개발하는 작업이었다. 통산성은 이 작업에 5년 간 550억 엔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日立과 富士通, 日本電氣와 東芝, 三菱電氣와 中電氣가 제휴하여 컴퓨터의 개발에 착수
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일본 최고인 컴퓨터업체인 富士通은 IBM호환의 노선을 확실히 하게 됨으로써 IBM의 직접적
인 경쟁자로 대두하게 되었다. 

한편 이 작업의 가장 큰 성과는 富士通과 日立팀이 미국 Amdahl사와의 연합에 의해 LSI 소자를 채택함으로써 제4세
대 컴퓨터로 분류될 만한 「470V/6」을 개발했다는 데에 있다. 「470V/6」은 베스텔셀러 기종으로서 Amdahl사
에 비약적 성공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 富士通이 만든 자매기인 「M 시리즈」의 시장 지위를 확고하
게 함으로써 「IBM 360」의 후속 기종인 「IBM 370」 시리즈가 석권하고 있던 일본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더구나 통산성은 이의 후속 작업에 박차를 가하여 IBM이 새롭게 계획하고 있던 「FS(Future System)」
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서 VLSI 반도체의 공동 개발에 착수하였다. VLSI 프로젝트는 일본에게 이후 반도체 메모
리 시장에서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게 한 계기로 사용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IBM의 역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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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의 사업 노선은 폐쇄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IBM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켜 왔던 기본 설계의 방식은 「시스템 
360」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IBM 사용자들은 하드웨어의 기종이 바뀌더라도 그것이 IBM 호환기이
지만 하면 자신들이 사용하던 프로그램이나 사용요구에 맞추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런 폐쇄성은 바로 IBM의 부의 독점을 보증해 주고 있는 자산인 것이다. 따라서 IBM으로서는 「시스템 360」의 아
카텍춰 독점권을 침해당하는 것은 자신들의 사업의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업계에서의 공식적인 IBM 
호환기 생산은 IBM에게는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IBM은 강경한 대응 양식을 취하였다. 일본 업계와의 대립의 양상은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을 통해 나타났
다. 그 하나는 IBM 산업 스파이 사건으로서 美 FBI가 日立製作所와 三菱電氣의 사원을 IBM에 대한 산업 스파이 용
의자로 체포한 사건이다. 다른 하나는 IBM과 富士通의 소프트웨어에 관한 저작권 분쟁이다. 

IBM은 自社의 기본 소프트웨어를 비공개로 하고 있으며 미국내 IBM 호환기 제조업자들은 IBM으로부터 기본 소프
트웨어를 구입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富士通과 日立은 자신들이 기본 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작하여 하드웨어에 장
착함으로써 IBM 제품보다도 싼 가격에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을 취해왔던 것이다. IBM은 國際商事仲裁協會(AAA)
에 富士通을 지적소유권 침해로 제소하였다. 이에 대한 AAA측의 판정은 IBM의 지적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에
서 부사통에 기술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으로 내려졌는데 이는 기본적으로는 일본업계의 호환기 사업을 인정
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다윗과 골리앗 -IBM과 일본 대결의 의미- 

현재 컴퓨터 산업의 기술적·산업적 변화2)는 IBM에 심각한 도전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컴퓨터 하드웨어 간의 호

환성을 전제로 하는 오픈시스템화는 이제까지 IBM이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에 결정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물
론, IBM도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전략적 제휴 등의 움직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UNIX 진영으로부터
의 도전이나 차세대 컴퓨터의 핵심 부품인 RISC 칩 개발 경쟁의 심화등의 여러 가지 상황은 이제까지와 같은 IBM 
아성은 더 이상은 유지될 수 없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더구나 하드웨어의 소형화와 System Interation(SI)을 통한 
다운사이징의 물결은 IBM이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대형 범용기 부문의 수요가 축소됨과 동시에 워크스테이션, 
PC 부문에서의 경쟁이 컴퓨터 산업에서의 주요 경쟁지가 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IBM의 독점적 지위의 붕괴는 이미 
상당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IBM 시대의 종언은 IBM이 이제까지 지켜 왔던 폐쇄성을 통한 독점적 이익의 향유가 새로운 기술적 도전들 속에
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며 동시에 IBM 내부적으로는 상업적 성공에의 강한 지향이 
상대적으로 기술 개발에 대한 유연성을 마모시켜버린 데서 연유하기도 한다. 즉 IBM은 「시스템 360」 이후 뚜렷
한 기술적 돌파(technological breakthrough)를 달성하고 있지 못하며 사실 그간은 이 기본 아키텍춰에의 의존만으
로도 충분히 독점적 이익을 누려 왔던 것이다. 

IBM의 일본 도전에의 실패는 이상과 같은 IBM의 기술 개발에 대한 보수성과 폐쇄적 이익의 향유를 통한 안정적 성
장 추구 전략이 가져온 조직의 비대화, 경직화와 일본이라는 나라가 갖는 기술 개발상의 장점들이 엮어져서 빚은 결
과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관민 일체의 방식으로 기술적 도전이 있을 때마다 공동의 학습·개발경험을 통한 Catch-

Up을 달성하였으며 전술적으로는 IBM이 간과 했던 부분을 이용함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기술적 돌파를 이루어내는
(富士通이 Amdahl과의 연합은 이미 앞에서 지적하였다. Amdahl社 사장은 그 기술적 모험 정신으로 인하여 IBM으
로부터 방출된 인력이었다.) 방식으로 IBM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한 것이다. 

＊ 이 글은 「文藝春秋」 92년 7월호 "IBM はなぜ敗れたが에 기초하여 쓰여진 것임. 

주석 1) 동향 분석 연구실, 연구실

주석 2) 현재 컴퓨터 산업의 기술적, 산업적 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책동향」 제37호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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